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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산품 표고버섯 재배사 상( )

표고가 인공에 의해 규모화된 형태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년을 효시1905

로 보고 있다.

제주도지 에는 제주도의 표( , 1982) ‘　 誌

고생산은 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1905 . 

의 재배기술은 원시적이었으나 광복후 

재배기술의 개발과 산림조합연합회에

서 종묘의 체계적인 생산공급으로 생산

량이 증가하였다 고 기록돼 있다’ .

미개의 보고 제주도 에는 일제 ‘ , ’(1924)　

이후 표고 재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년 당시 제주에 와 있던 일본인 1905　

후지타 모치즈키 가미야 등이 인공재배에 의한 표고업을 유망시하고 재배에 뛰어들었다 이 , , . 

때 이들은 동영사 를 조직하고 이듬해인 년 월에는 표고재배 전문가였던 다나카 ( ) 1906 11東瀛社

등을 초빙 시험을 거쳐 재배에 성공을 거둔다, .

그후 년 월에는 당국의 인가를 거쳐 사업을 더욱 확장했으며 가토 마수다 등이 연이1909 9 , 　

어 인가를 얻어 표고사업에 조직적으로 착수했다 년에는 조선총독부가 한라산 표고버섯. 1919

을 특산물로 편입함에 따라 더욱 장려됐다 당시 표고업에 뛰어든 일본인만 여명에 이르렀으. 10

며 석주명은 여러명의 한국인도 흉내내는 정도로 허가되었다 고 그의 저서를 통해 밝히고 있, “ ”

다.

생산된 표고는 포장해 서귀포에서 선박편으로 오사카에 이송됐으며 다시 오사카회사에서 위　

탁판매에 붙여져 중국으로까지 수출됐다.

표고버섯은 해외수출의 호조와 일본에서의 수요 등으로 가격은 계속 뛰었으나 난벌의 결과, 　

표고자목이 모자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일제는 제주의 수목을 절약적 벌목으로 . ‘

이 사업을 계속토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고 꼬집기까지 했다’ .

실제로 년 즈음만 해도 당시 표고버섯 재배구역은 한라산 동남부의 화전 위쪽으로서 그 1924 ( )　

면적은 천여정보 천 백만평 에 이르렀다5 (1 5 ) .

당시 일제는 제주의 보고 에 대해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가운데 웅대한 대삼림지를 ( ) 8 ‘　 寶庫

소유하고 있어 임업경영에 절호의 토지 한라산의 중턱에는 광대한 삼림이 있어 표고재배업에 ’ ‘



가장 유망하다 고 예측했다 표고산업의 가능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표고업에 대해 일제가 얼마’ . , 

나 집착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표고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일본인 위주의 표고재배업자와 제주도민간들간 분쟁도 빚어졌다.　

일제 하 제주도의 초대 도사 지금의 도지사 를 지낸 이마무라 도모 년 재임( , ) (1915 1919 )　 ∼島司

는 년 월 총독부의 한 기관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겼다1928 8 .

방목중인 소가 왕왕 그 위쪽에 있는 표고업자가 경영하는 산림지대 안에 침입해 모처럼 배‘　

양해 놓은 표고를 닥치는 대로 핥아먹는다 표고업자가 이를 억류해서 제주 주민들에게 손해배. 

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 표고업자와 제주인들간에 종종 싸움이 일어나 제주사람들이 경찰신

세를 졌다고 한다 표고재배와 관련한 분쟁에서 제주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엿볼 수 있게 하는 .’ 

대목이다. 

표고생산 년대 한라산 전역서 호황1960 70∼

제주에서 표고가 본격적으로 인공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제주에1905　

서 표고 생산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한라산에서 채취해 소비되. 

고 반출돼 왔다는 기록들이 있다.

한라산 삼림대의 수종은 표고자목인 자작나무 졸참나무의 번식으로 보충되고 바람에 꺾이‘ , , 　

고 난벌되는 수목에 자연발생하는 표고는 극히 우수해서 본래 원주민들은 이것을 채취해 햇볕

에 말려 시장에 반출하곤 했다 미개의 보고 제주도 전라남도 제주도청.’( , 1924, )

나비박사 석주명도 세기 전반의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을 소개한 제주도수필 년 집‘ ’ 20 ‘ ’(1949　

필 에서 한라산 삼림대 수목에 자연발생한 표고버섯이 극히 우수해 지방인들은 이를 채취 건) ‘

조해 시장에 반출함이 많았었다 고 소개하고 있다’ .

제주산 표고는 광복후 생산량이 크게 불어나 년대에 이르러서는 한라산 전역에서 명1960 33　

의 재배자가 호황을 누렸다 생산량만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년 년 . 1936 2,800kg, 1937 2,600kg, 

년 에 비하여 년 년에는 까지 늘어났다1938 3,500kg 1968 71,380kg, 1973 100,680kg .

생산된 표고는 주로 동남아 일본 등지로 수출됐으며 생산량이 많았던 해인 년의 표고 , 1973　

수출액은 달러에 이르렀다1,127,935 .

그러나 년에 국립공원내 표고재배 중단조치로 곳의 표고재배장이 철수하면서 이듬해1976 11　

인 년에는 생산량이 다시 으로 줄었다 년도에는 얼마되지 않는 연간 표고자1977 61,598kg . 1993

목 매각대금의 재정수입을 위해 한라산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제

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내에서 벌채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특산품으로 호황을 누렸던 표고버섯 재배는 더 이상 도의 특화산업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표고원목은 고지 이하의 사유림과 일부 국유림에서의 벌채로 의존하게 . 600

됐고 근래에 들어선 표고원목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재배되. 

고 있는 표고버섯 자목의 절반 이상이 수입중국산이다.

일제 강점기인 년 전라남도제주도청이 펴낸 미개의 보고 제주도 에 소개된 제주도 지1924 ‘ , ’▲

도 이 지도에 당시 한라산 일대 표고버섯 재배장 원 표시 이 표시돼 있다 이 책에는 당시 표. ( ) . 

고버섯 재배구역이 한라산 동남부의 화전 위쪽으로서 그 면적은 천여정보 천 백만평 에 이( ) 5 (1 5 )

르렀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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